
환경부, 황함량 0.3% 저황중유 사용지역 확대

저황 중유 공급지역이 현재 서울, 부산 등 7개 도시에서 대전, 군산 등 20개 도시로 확대된다.
월드컵이 개최되는 광주, 대전은 2002년 5월부터, 여수시 등 4개 지역은 7월부터, 시흥시 등 7개 지역은 10

월부터 저황중유 사용이 의무화된다.
환경부는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현재 서울 등 7개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저황중유(황함량 0.3%)

사용지역에 13개 지역을 추가해 총 20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.
월드컵이 개최되는 광주·대전시는 2002년 5월부터, 군포·청주·군산·여수시 등 4개시(1996년 예고)는 7

월부터, 시흥·부천·성남·구리·평택·춘천·익산시 등 7개시(신규 추가도시)는 10월부터 황함량 0.3% 이하

저황중유 사용이 의무화된다.
따라서 해당지역의 공장 등에서는 기존 황함량 0.5% 중유 대신에 황함량 0.3% 중유를 사용해야 하며, 이에

따라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40%, 먼지는 24% 줄어들어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환경부는 1996년 황함량 0.3%인 저황중유 사용지역을 고시한 바 있으나, 그 동안 대기오염도의 변화로 인해

0.3% 저황중유 사용 의무지역을 조정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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